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20여 일이나 됩니다. 이 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롱]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愁心)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都會)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이 됩니다.

건너편 팔봉산(八峯山)에는 노루와 멧도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祈雨祭) 지내던 개골

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 놓아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 칠야

(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寢所)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공기는수정처럼맑아서별빛만으로라도넉넉히좋아하는누가복음(Luke福音)도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객줏집방에는석유등잔을켜놓습니다. 그도회지의석간(夕刊)과같은그윽한내음새가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鄭형!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슥하도록 호까(연초갑지)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벼쨍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 앉아서 그 연둣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類) 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聲樂)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 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룻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詩情)을 기초합니다.



배우 이나영이 첫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16일 열린 이나영의 홈페이지(http://www.

2nayoung.com)에는 앞으로 이나영의 새로운

사진들과 다양한 소식이 담겨지게 된다.

http://www.2nayoung.com
http://www.2nayoung.com


나영양 사진은 \ClearWallPaper 하기 전까지

이후 모든 페이지의 배경이 된다. 사진은 인터

넷에서 찾은 것을 무단으로 사용했음.


